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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 질환에서 압력철선의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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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창 욱

Role of Pressure Wire in Coronary Artery Disease

Chang-Wook Nam

Division of Cardi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eimyung University Dongsan Medical Center, Daegu, Korea

To get the best clinical outcome after revascularization, understanding of patient and lesion should proceed. Although coronary 
angiography has been regarded as the gold standard for assessing coronary artery disease for several decades, it has several 
well-known limitations. Fractional flow reserve (FFR), measured with a coronary pressure wire, is an accurate and lesion-specific 
index for determining the functional significance (myocardial ischemia) of a particular stenosis. The selection of target vessels, the 
decision and method for revascularization, and the determination of prognosis in patients with CAD can be helped by FFR in daily 
practice. In this manuscript, we will review the role of pressure wire and discuss the limitation of it in evaluating CAD. (Korean J 
Med 2011;81:708-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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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조영제를 이용한 관상동맥 조영이 처음 시행된 이래[1] 

관상동맥 조영술이 관상동맥 질환을 판단하는 기본검사법이

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며, 지금도 병변을 평

가하고 중재시술을 시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근래에 약물용출스텐트의 개발 이후 관상동맥 조영술에 

기초한 관상동맥 질환의 경피적 중재시술은 빠른 증가를 보

여왔으며 임상경과 또한 과거 풍선확장술이나 일반스텐트 

사용시에 비해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2]. 하지만 관상동맥 

조영술만으로 병변을 평가할 경우 조영술이 가지는 근본적인 

제한점으로 인하여 실제 환자가 가진 관상동맥 질환을 과대 

또는 과소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

되어 왔다[3]. 특히 약물용출스텐트를 이용한 중재시술의 급

증에 따른 이면에는 전체적인 의료 비용의 증가[4] 장기적인 

항혈소판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5] 스텐트 혈전증[6] 여전히 

극복되지 못한 스텐트 재협착[7]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스텐트 시술에 앞서 관상

동맥 질환의 각 병변에 따른 적절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고 하겠다.

관상동맥 질환의 기능적 평가에 압력철선(pressure wire)를 

이용한 새로운 검사법인 분획혈류예비력(fractional flow re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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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inical applications of pressure wire 

Intermediate or ambiguous lesion 

Multivessel coronary artery disease 

Multifocal (tandem) lesion 

Diffuse or long lesion 

Bifurcation lesion 

Instent restenosis lesion 

Post-stent evaluation 

Risk evaluation related coronary revascularization 

Nonculprit lesion in acute coronary syndrome 

Microvascular dysfunction 

Noncoronary disease evaluation 

FFR)은 실제로 다양한 병변에서 심근의 허혈 유무를 판단할 

수 있어 관상동맥 중재시술 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8-10]. 여기서 저자는 FFR이 실제 관상동맥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정리하고, 임상 적용 시 

주의할 점과 제한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본     론

분획혈류예비력(fractional flow reserve)

심근의 허혈 유무는 단순화해 보면 심근에 공급되어야 하

는 적절한 혈액량의 변화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실

제로 관상동맥을 지나는 혈류량은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측정하기 용이한 관상동맥압을 이용하게 된다. 이론적으로 

보면 혈류는 압력차와 저항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미세혈

관의 저항을 없애는 약물을 이용하여 저항을 상수에 가깝게 

만들 때, 혈류량은 지나는 혈류의 압력 즉, 관상동맥압과 비

례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개념으로 관상동맥으로 들어

오는 동맥압과 병변 원위부의 동맥압을 동시에 측정하여 그 

비율을 FFR이라 정의하였다. 실제 임상시술에서 FFR 값은 

관상동맥 병변 원위부에 위치한 0.014 inch 압력철선 센서에

서의 동맥압과 관상동맥 기시부에 위치한 도관으로부터 얻

어지는 동맥압을 동시에 측정하여 그 비율로 표현되는데, 약

물을 이용하여 최대충혈(maximal hyperemia)이 일어났을 때 

측정된 값을 그 병변의 FFR 값으로 나타낸다.



 







Qs
max, hyperemic myocardial blood flow in the presence of 

a stenosis; QN
max, normal hyperemic myocardial blood 

flow; Pd, distal coronary pressure; Pa, aortic pressure; Pv, 
venous pressure; R, hyperemic myocardial resistance

최대충혈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주입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

으나 현재까지는 중심정맥을 통해 아데노신을 140 μg/ kg/min 

속도로 주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방법이 부작용이 적고 

다양한 병변의 FFR 측정 및 분석에 편리함이 있어 가장 많

이 사용되고 있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 심근의 허혈을 판단

하는 기준값으로 0.75-0.80을 채택할 경우 90% 이상의 정확

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12].

FFR은 전신혈압, 맥박수 등 혈역학적 변화에도 일관된 값

을 유지하고 재현성도 매우 높다[13,14]. FFR이 비록 병변의 

구조적 평가에는 제한이 있으나 심근의 허혈 평가는 단순히 

남아 있는 내경의 크기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병변

의 길이, 형태, 혈관의 크기, 측부혈류, 혈류의 저항성, 혈류

의 점도, 혈류를 제공하는 심근의 범위 등 많은 요소들에 영

향을 받으므로 구조적인 접근법으로는 병변의 심근허혈 유

무를 정확히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FFR의 기능적 평

가가 절대적 우위를 가진다고 하겠다. 또한, FFR은 시술 중

에 바로 협착 병변의 기능적 평가가 가능하여 환자와 시술

자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FFR은 대부분의 중재시술 권고안에서 시술의 필요

성을 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되고 있는데, 

실제 임상에서 압력철선은 더 다양한 경우들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경우들을 표 1에 정리하였고 아래에 각각

의 경우를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중등도 협착 병변 평가

관상동맥 조영술상 중등도 또는 애매모호한 병변(intermediate 

or ambiguous coronary lesions)에서 FFR은 병변이 심근의 

허혈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중등도 병

변을 대상으로 5년 추적경과를 보여준 DEFER (Deferral versus 

Performance of PTCA in patients without Documented Ischemia) 

연구에 따르면 FFR ≥ 0.75인 병변은 적절한 약물치료와 스

텐트 시술간에 5년 무사건 생존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80% and 73%, respectively; p = 0.52). 반면 대조군으로 본 

FFR < 0.75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경우 63%로 의미 있게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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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arrow indicates the most ischemia inducing lesion in left anterior descending coronary artery is 
mid bifurcation lesion by fractional flow reserve pull-back analysis.

았다(p = 0.03) [15]. 사망 또는 심근경색의 빈도 또한 약물치

료군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3.3%, 7.9% 및 15.7%, p = 

0.002). 결과적으로 중등도 협착 병변의 경우 FFR에 따라 중

재시술을 유예하여도 장기예후가 안전하다고 하겠다.

혈관초음파(intravascular ultrasound, IVUS)가 이러한 병변

들에서 다양한 구조적 정보를 보여주고 시술을 시행할 때 

도움을 주고 있지만, 병변의 재관류 시술의 시행여부를 결정

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혈관에 따라, 병변의 위치 및 

혈관의 크기에 따라 구분점(cut-off point)이 달라질 수 있

다는 사실들을 볼 때 제한점이 있으며, 설사 경우에 따른 다

양한 구분점을 사용하여도 비교적 낮은 양성예측도 및 특이

도를 보인다는 한계가 있다[16,17]. 또 다른 중등도 협착병변

들을 대상으로 시술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비교 연구에 의

하면, FFR이 IVUS에 비해 임상경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시술의 빈도를 2/3정도 줄여줄 수 있었다(33.7% in FFR vs. 

91.5% in IVUS, p < 0.001)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18]. 

따라서 중등도 협착병변에서 재관류시술을 결정할 때는 FFR

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다혈관 질환 평가

다혈관 질환(multivessel coronary artery disease, MVD)은 관

상동맥 조영술을 시행 받는 많은 환자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특히 주병변의 시술 후 동반병변의 시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FFR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FAME (Fractional flow 

reserve versus Angiography in Multivessel Evaluation) 연구에 

의하면 다혈관 질환에서 FFR에 기초한 스텐트 시술의 경우 

조영술에 기초한 시술에 비해 환자당 시술된 스텐트 수의 

의미 있는 감소(2.7 ± 1.2 vs. 1.9 ± 1.3, p < 0.001)와 1년째 

주요심장사건들의 발생 빈도를 줄여 주었고(13.2% vs. 

18.3%, p = 0.02) [19], 이러한 경향은 2년까지 지속되었다

[20]. FAME연구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용대비 효과 분석

에서도 FFR에 기초한 시술이 조영술에 기초한 시술에 비해 

의료비용을 줄여주고 생활의 질 또한 높여주었다[21]. 이러

한 결과는 조영술상 다혈관 질환으로 보였던 환자의 43%에

서만 실제 기능적 문제를 가진 다혈관 질환임을 FFR로 확인

할 수 있었고[22], 필요하지 않은 시술을 줄임으로 주요심장

사건들을 예방하고 비용적인 효과도 볼 수 있었다. 뿐만 아

니라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할 환자들에서도 FFR의 시술

은 필요 없는 우회로술을 줄일 수도 있겠다.

Multifocal (tandem) 병변 평가

동일한 혈관내 여러 부위에서 협착소견을 보일 때(multifocal 

또는 tandem 병변), 실제 어느 병변이 심근허혈에 주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은 시술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압력철선을 최대충혈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방병

변의 원위부부터 상방병변의 근위부로 천천히 끌어 당기면

(pull back) 병변들에 따라 다른 동맥압의 상승 양상을 보이

게 되는데 이런 정보를 가지고 어느 부위가 심근허혈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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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lthough coronary angiography of left anterior descending coronary artery looks normal, fractional flow reserve reveals func-
tional significance.

유발 부위인지 평가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여주듯 어디에 

스텐트를 삽입하는 것이 심근허혈을 해결하는데 가장 도움

이 될지 정보를 제공해 준다[23]. 이 경우 주의할 점은 동맥

압이 가장 높은 부위에 시술을 시행하고 나서 다시 FFR을 

측정하여 남은 병변의 기능적 재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더 심한 병변의 영향으로 인해 나머지 병변의 기능적 

문제가 과소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24].

미만성 또는 긴 병변

병변의 길이가 매우 길거나 미만성일 경우에도 압력철선

을 당기면서 동맥압의 상승변화를 보고 심근의 허혈을 유발

하는 병변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2에서 보면 조영술상

의 좌전하행지는 특별한 병변이 없어 보이나 FFR을 이용한 

평가로 허혈을 유발하는 미만성 병변이 있음을 진단할 수 

있어 흉통의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치료 방침을 결정할 수 

있겠다. 병변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어느 부위가 허혈에 가

장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미만성 병변과 같이 부분적인 

동맥압의 상승이 없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어 병변의 이해

도를 높일 수 있겠다.

분지 병변 평가

분지 병변(bifurcation lesion)의 경우 특성상 3개의 개구부 

병변(ostial lesion)들이 합쳐져서 생성하므로 관상동맥 조영술

로 병변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고 FFR을 통해 얻어진 정보가 

분지 병변의 이해에 큰 도움된다[25]. 특히, 주가지로 스텐트 

삽입 후 곁가지에 추가시술의 필요여부를 결정하는데 결정

적 역할을 한다[26-28]. Koo 등[26]이 시행한 연구에 의하면 

스텐트 후 곁가지에 75% 이상의 협착이 있는 73개의 병변들 

중에 단지 20개 병변들에서만 허혈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왔

고, 이를 기준으로 치료한 후 6개월 추적한 결과 8%에서만 

기능적 재협착이 발생하여 대부분의 곁가지 병변은 기능적

으로 악화되지 않음을 증명하였다[27]. 소규모 연구이기는 

하나 동일한 개념이 좌주간지 분지 병변에서도 시행되었는데, 

29명의 환자에서 하나의 스텐트를 시술 후 좌회선지 개구부 

협착이 50% 이상 발생한 17개 병변들 중에 5개 병변들만 심

근허혈이 유발됨을 보여주었다[28]. 이런 연구결과를 볼 때 

곁가지 병변은 조영술에 의한 평가는 상당부분 오류의 위험

이 있으며, 시술 결정에 있어서 FFR의 사용은 불필요한 복

잡한 시술을 줄이고도 좋은 임상경과를 얻을 수 있겠다.

재협착 병변 평가

재협착 병변(Instent restenosis lesion)의 경우 스텐트 자체에 

의한 영상의 제한점으로 관상동맥 조영술로 병변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29]. 따라서 사전에 부하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심근허혈의 유발여부를 판단하기는 매우 힘들

다. 병변의 허혈 유무가 판단되지 않은 중등도 이상의 재협착 

병변 50예를 대상으로 FFR을 시행하였을 때 70% 미만의 

협착 병변들 중 반수에서 FFR < 0.80이었고, 50% 이상의 38

개 병변들 중 29%에서 FFR ≥ 0.80이었다[30]. 이 연구결과를 

보면 FFR을 기준으로 재협착 병변의 치료여부를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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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roportional changes between scoring systems. By 
using the stratified scores of the SYNTAX score tertile, 32% of 
patients in the higher SYNTAX score groups moved to the lower 
score groups (23% of patients in the highest SS tertile moved to 
the middle group, 15% of the highest tertile moved to the lowest 
group, and 59% of patients in middle SS tertile moved to the 
lowest group) after calculating the functional SYNTAX score.after 
calculating the functional SYNTAX score. 

것이 불필요한 재시술을 줄이고, 필요한 시술은 시행하게 됨

으로 환자의 임상경과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시술결과 평가

FFR의 임상적용 범위는 단순히 시술 전 평가뿐만 아니라 

중재시술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고, 나아가 임상경과

를 예측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과거 일반스텐트 자료

에 의하면 스텐트시술 직후 측정한 FFR 값과 이어진 6개월

간의 임상경과에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었으며[31], 약물

용출스텐트를 시술한 후에 측정한 FFR과 1년째 임상경과를 

추적한 결과 여전히 FFR 사분 위에 따른 주요심장사건들의 

발생빈도가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스텐트시술의 성공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으로 FFR 0.90이 제시되기도 하

였다[32]. 하지만 시술 직후 FFR은 시술에 따른 색전증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상적용에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

다.

관상동맥 질환의 시술 위험도 평가

중재시술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위해 최근 SYNTAX score가 

제시되었는데 많은 연구들에서 이것이 장기적인 예후와 깊

은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33,34]. Functional SYNTAX 

score는 기존의 SYNTAX score에다 FFR을 접목하여 허혈을 

유발하는 병변에서만 점수를 계산하므로 실제 임상경과와 

연관성을 더 높일 수 있었다(Harrell's C of FSS, 0.677 vs. SS, 

0.630, p = 0.02; integrated discrimination improvement of 1.94%, 

p < 0.001). 이러한 functional SYTNAX score를 통해 497명의 

MVD 환자 중 32%의 환자가 기존의 SYTNAX score시 보다 

하위 위험군으로 이동하였다(Fig. 3) [35]. 따라서 FFR의 사

용은 각 병변의 시술 필요성 판단뿐만 아니라, 중재시술에 

따른 향후 임상경과를 예측하고, 적절한 재관류 방법을 결정

할 때도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급성관상동맥증후군에서의 동반병변 평가

FFR의 임상 적용에 있어 제한점 중에 하나인 급성관상동

맥증후군(acute coronary syndrome)의 경우에도 급성질환을 

일으킨 주요병변(culprit lesion)에는 FFR을 적용하기 어렵지

만, 동반병변(nonculprit lesion)의 경우 응급시술 당시에 동반

병변에서 측정된 FFR값이 한 달 뒤에 재측정한 값과 차

이가 없음이 보고되어 시술자에게 응급시술 당시 동반병

변에서 추후 시술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36].

미세혈관 기능 평가

압력철선에는 압력센서뿐만 아니라 온도센서가 같이 존

재한다. 이를 이용하여 온도희석기법(thermo-dilution technique)

으로 관상동맥혈류예비력(coronary flow reserve, CFR)과 index 

of microcirculatory resistance (IMR)를 측정할 수 있다[37]. 특

히 IMR은 관상동맥 미세혈관의 기능평가가 가능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에 응급시술 후 평가나 미세혈관 협심증의 진단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29명을 

대상으로 응급재관류 시술 시행 후 측정한 IMR 32단위를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3개월 추적 좌심실 기능 회복을 예측

할 수 있었다(R = 0.50, p < 0.01)[38] 또한, 아직은 충분한 임

상적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FFR은 신동맥협착과 

같은 비관상동맥 질환에도 적용이 될 수도 있다.

앞서 기술한 다양한 병변과 질환들에서 FFR 사용의 유용

성이 증명되거나 제시되었으며, 기본적으로 심근허혈 존재 

여부와 이에 따른 재관류시술의 시행 필요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미국심

장학회 경피적중재시술 권고안에 의하면 중등도 협착 병변

을 포함한 여러 관상동맥 병변의 중재시술 필요성 여부 결



－Chang-Wook Nam. Role of pressure wire in coronary artery disease－

- 713 -

정에 FFR의 사용이 Class IIa, level of evidence A로 권고되고

[39], 유럽 권고안에서는 Classification of recommendation I, 

level of evidence A로 권고되고 있다[40].

FFR의 제한점

앞서 기술한 FFR의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FFR의 

사용에는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로 FFR로 

얻어진 정보를 임상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

가 요구된다. FFR값은 측정한 부위에 심근의 허혈이 존재함

을 알려주는 것이지 이것이 절대적으로 스텐트 시술이 필요

하다든지, 시술만으로 심근허혈이 해결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FFR 역시 다른 모든 시술에서와 같이 환자와 병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검사의 하나로 

보아야 되고 최종적인 판단은 시술자가 여러 상황을 종합적

으로 결정하여야 하겠다. 예를 들면 FFR로 Tandem 병변 또

는 긴 병변에서 동맥압의 증가 부위가 허혈을 주요 유발 부

위임을 알 수는 있으나, 실제 치료에서는 병변들 사이의 간

격 또는 병변 전후의 스텐트 안착 부위 등을 고려하여 시술

여부 또는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둘째로 비교적 단순한 

시술이기는 하지만 시술과 측정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

서는 학습곡선을 그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FFR은 얻어진 측

정치를 기준으로 시술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측정치를 신

뢰할 수 있는 기술의 습득이 우선되어야 한다. 단순히 시술

에 익숙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병변에서 변화하는 

FFR 값을 보고 임상상황에 접목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0.75-0.80의 수치적 경계값 만을 이용하는 검사법이 아님을 

이해할 때야 비로소 압력철선을 이용한 관상동맥 질환의 평

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 셋째로 FFR은 관상동맥 

조영술에 비해 좀 더 침습적인 검사법이다. 철선의 안전성이 

초기에 비해 좋아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중재시술 시 사용

되는 유도 철선에 비해 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발생빈도는 

매우 드물지만 관상동맥박리, 천공 등의 합병증을 주의해야 

한다. 넷째로 FFR 측정치를 신뢰할 수 없는 동반질환이 있

는 경우에는 주의를 요하겠다. 심한 심부전을 동반한 경우, 

좌심실 비대가 심한 경우, 비후성 심근증 등의 조건에서는 

FFR 값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심근허혈 여부에 판단에 

주의를 요하겠다. 다섯째, FFR은 시술자가 압력철선을 이용

하여 얻은 측정치이므로 여러 상황들이 값의 신뢰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경계선 값을 보이는 병변에서는 판단

에 주위를 요하며 반복측정 또는 충혈이 충분히 이루어졌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을 경우에는 

기계나 약물, 시술보조원을 포함한 시스템의 재점검, 조영술

상의 병변과 압력철선의 재점검 등으로 통해 확인하는 작업

이 꼭 필요하다 하겠다. 여섯째, 압력철선의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재시술 권고안에서도 모든 병변에서 

압력철선을 사용하는 것은 Class III로 분류하여 자제를 권고

하고 있다[39]. 예를 들면 전형적인 흉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의 관상동맥 조영술상 목측만으로 평가 가능한 좌전하

행지 근위부 90% 이상의 단독병변이 발견되었을 때 시술여

부를 결정하기 위해 압력철선을 이용한 검사는 필요없을 것

이다.

결     론

관상동맥 조영술이 관상동맥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사용된 

오랜 세월 동안 좀더 정밀하게 질환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새로운 장비와 기술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그중 압력철선을 

이용한 FFR은 다양한 병변에서 심근허혈의 유발 여부를 판

단하여 재관류 시술의 필요성, 위치와 방법 등을 결정할 때 

도움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술 후 평가, 시술에 따른 

장기예후 추정, 미세혈관 기능 평가 및 비관상동맥 질환분야

까지 그 활용도를 넓히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서 압

력철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압력철선 사용의 제한점을 잘 

이해하고 정확히 적용함으로 그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겠다. 

관상동맥 질환의 중재적 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으로 보아 압력철선의 사용은 환자와 시술자 모

두를 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심 단어: 분획혈류예비력; 압력철선; 관상동맥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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